
자동차 정비소 근로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무형성빈혈

성별 남성 나이 만 38세 직종 자동차 정비소 근로자 직업관련성 낮음

1 개 요   

근로자 ○○○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자동차 정비소에서 도장업무
를 총 5년 4개월 정도 수행하였다. 2018년 건강검진까지는 정상이었으나 
2020년 5월 19일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8.2g/dL로 낮다는 
이상 소견이 있었다. 2020년 6월 30일 A대학병원 내원해 혈액검사 및 골수
검사를 통하여 특발성 무형성 빈혈로 확진되었다. 이에 근로자는 약 5년 4개
월간 수행한 도장업무에서 다양한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
것으로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, 근로복지
공단에서는 작업 중 유해인자 노출과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
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 

2 작업환경

2013년부터 2020년까지 10곳 이상의 자동차 정비 업체에서 근무 및 이직을 
반복하며 약 5년 4개월 동안 자동차 차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. 2013년부
터 2018년까지는 하도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이후 2019년도에는 1일 근무 
시간 중 하도 작업은 6시간, 상도 작업은 2시간씩 수행하였고 2020년부터는 
상도 작업만 수행하였다고 한다. 하도 작업은 퍼티 작업과 샌딩 작업을 하고 
난 이후, 시너가 일부 포함된 서페이서를 뿌리며 도장작업을 시행하였다고 한
다. 상도 작업의 경우, 집진 부스인 분사 도장에서 시행하였고 시너가 포함된 
페인트를 사용하였다고 한다. 일반적으로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도장 부스에
서 분사 도장을 시행하였다고 한다. 근무 형태는 고정 주간 근무로 주 5일 출
근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였으며 도장부 소
속으로 도장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판금, 정비, 검사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한
다. 

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 질환

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

5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2020년 5월 19일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헤모글
로빈 수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. 2020년 6월 30일 A대학병원으로 내원
하여 재시행한 혈액검사 결과, 범혈구감소증으로 확인되었고 2020년 7월 
12-13일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를 통하여 특발성 무형성빈혈로 확진되었다. 
이후 수혈 및 적혈구 생성 인자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 중이다. 근로자
는 기저 질환 없으며, 흡연과 음주 모두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. 조혈기계 악
성질환 및 기타 신청 상병과 관련한 특이 질병에 대한 과거력과 가족력은 없
었으며 전리방사선의 직업적 노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(남, 1982년생)은 만 38세가 되던 2020년 혈액검사 및 골수검
사 상 특발성 무형성빈혈로 확진되었다. 근로자는 2013년 1월 □사업소에 입
사하여 2020년 7월까지 10곳 이상의 자동차 정비 업체에서 근무 및 이직을 
반복하며 약 5년 4개월 동안 자동차 차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. 근로자의 
질병과 관련된 직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, 전리방사선이 충분한 문헌적 근거가 
있다. 근로자는 약 5년 4개월간 자동차 정비업 샌딩 및 도장 공정을 수행하
며 톨루엔, 크실렌 등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. 하지만, 
누적노출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아, 벤젠 노출로 무형성 빈혈 발생과의 관
계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.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
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.  끝.


